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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지금까지 인지 노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노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감퇴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감퇴와 손상만으로는 노년기의 인지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노화에 따른 손상이 확인된 인지 기능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차이를 보

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서와 동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지적 통

제 모형은 정보의 속성에 따른 노화의 비(非)일관적 영향을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기대되는 보상에 

합당한 수준의 인지 자원을 소비하는데, 노인은 동기에 따른 인지 자원의 소비를 최적 수준으로 조

절하는 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화에 따라 정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서 

노인은 동일한 인지적 요구를 받을 때에도 정보의 속성에 따라 인지 과제 수행의 수행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인지 노화 연구 문헌에 언급된 노소간의 차이가 실생활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실험 환경에서 가치중립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인지적 처리 과정이 

대부분 정서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인지 노화 연구 결과를 

정서와 동기를 포함한 새로운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인지적 통제, 동기, 노화, 보상

(Abstract) -------------------------------------------------------------------------------------------------------------------------------------------------------------------

Research on aging has been focused mainly on how various cognitive functions decline with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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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decline or damage can not explain the complex picture of cognitive changes in later life. 

Older adults seem to perform very well in certain tasks, and even to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younger adults. Recent cognitive control model, including emotion and motivation, can explain the 

inconsistent effects of aging. People used to consume a reasonable level of cognitive resources, and it 

seems that older adults preserve the ability to adjust the level of consumption to the optimal level in 

regards to their emotion and motivation. As people are getting older, they put more value on certain 

attributes of information that is emotionally charged, and this will, in turn, change the strategy of the 

allocation of cognitive resources to perform well on a given task by the old people. One of the reasons 

why aging research can not fully explain the asymmetric results of cognitive aging w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usage of value-free (emotionally neutral) stimuli in laboratory settings is not quite 

sensitive enough to delineate the difference in strategy changes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Knowing 

that people deal their daily activities with emotionally valued information, it should be adopted a new 

framework that puts a high priority on emotion and motivation in cognitive aging research.

  Key words : Cognitive control, Motivation, Aging, Reward

--------------------------------------------------------------------------------------------------------------------------------------------------------------------

Ⅰ. 서  론

마음과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 연구에서 정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그 주된 이유는 정서가 객관적 측

정이나 관찰에 의한 과학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정서와 인지는 상호 배

타적인 과정으로 분리되어 취급되거나(Bush, 

Luu, & Posner, 2000), 나아가 정서는 정상적

인 인지 처리과정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방해

요소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Stout, Shackman, 

Johnson, & Larson, 2015; van Steenbergen, 

Band, & Hommel, 2010).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

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설명하는 인지 혁명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Miller, 2003). 인지 혁

명 이전의 심리학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

한 인간의 행동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엄격하

게 제한했으며, 인지 과정처럼 직접적 관찰이 

불가능한 주제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Watson, 1913). 인지 혁명은 인

간의 인지 과정을 이미 저장된 정보를 바탕

으로 새롭게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해

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았다(Lachman, 

Lachman, & Butterfield, 1979). 이러한 관점에

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흔히 컴퓨터에 

비유되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의 

인지에서 정서적 요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

다. 인지 과정이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 즉 양적 측정을 통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정서는 인지 심리학 전반에서 배제되

거나 인지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뇌 영상 기술을 통한 연구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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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정서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가능

해지면서, 인지 심리학은 인지 혁명 이후 두 

번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의 확

장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신경학

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인지 과정에

서 나타나는 정서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서와 인지가 상호배타적

이지 않으며, 오히려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llen과 그 동료들에 

따르면,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망과 정서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망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결망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Allen, Lien, & Ruthruff, 

2011). 또 Pessoa(2008)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은 이들 각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의 연결망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 근거하며, 이러한 연결망 중 그 어

떤 부분도 인지 혹은 정서에 특정적으로 제한

되지 않는다. 즉, 정서는 인간의 인지과정 이

해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인

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은 초기 지각에서부터 

주의, 기억,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

지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Phelps, 2006).

현재 인지 심리학 연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정서에 대한 관심은 인지 노화 연구 영역에 

특별한 주제를 던진다. 지금까지 인지 노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노화에 따라 인지 기능이 

감퇴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험실에서 다양한 인지 과제를 통해 살펴본 

노인의 인지 기능은 행동 측정치에서나 신경

학적 결과에서나 명백한 감퇴를 보였다. 그러

나 실생활은 다르다. 노인은 손상이 명백하다

고 밝혀진 몇몇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한 상태

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면, 정서조절의 경우 노화에 가장 취약한 

집행적 통제 기능을 요구하지만, 이는 노화에 

따라 오히려 증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구 문헌에서 나타나는 노화에 따른 기

능 감퇴는 실생활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실험실에서의 연구 결과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 간의 이러한 불일

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정서를 배제하는 것이 실험실

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지와 정

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지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이 제공하는 인지 노화의 새로운 접근 방

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서와 동기:

인지 노화 연구의 새로운 접근

1. 인지 노화 연구의 몇 가지 모순점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지 노화 연구는 노화

에 따른 인지 기능의 감퇴를 뒷받침하는 수렴

적 증거를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이 개별 인지 과정에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지각, 주의, 기

억, 의사결정, 집행기능에 이르는 인지 기능 

전반에 걸쳐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감퇴에 

수렴하는 증거들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감퇴 위주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이 

어려운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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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에서 나타나는 연령차가 실생활에서는 뚜

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높은 수준

의 인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다(Salthouse, 2012). 그러나 노년기에도 잘 

유지되는 정서조절 기능이나 노인에게서 나타

나는 긍정성 편향은 집행적 통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지 자원을 요구한다. 이는 노화의 

영향에 집행 기능이 가장 민감하다는 인지 노

화의 일반적 합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

과이다. 따라서 일상적 활동에서 인지적 요구

가 높지 않다는 그 주장은 인지 노화 연구의 

모순적 결과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다른 설명은 노인이 인지 자원의 감퇴

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인지 자원의 

소비를 선택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Hess, 

2014). 즉, 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을 대비하여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때문에 일

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인지적 개

입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실험실에서 드러나

는 명백한 노화의 영향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지 기능이 용량이 한정된 일

종의 물리적 자원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이

는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고갈(ego 

depletion)에서 차용한 개념인데, 이는 높은 수

준의 인지적 활동을 하고 난 직후에 이에 필

요한 신진대사 자원이 모두 소진되어 인지 기

능이 순간적으로 감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Hagger, Wood, Stiff, & Chatzisarantis, 2010; 

Muraven & Baumeister, 2000). 이것은 마치 근

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진되어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인지 

과제를 수행한 후에도 보상이 주어질 경우 고

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Boksem, Meijman, 

& Lorist, 2006; Inzlicht, Schmeichel, & Macrae, 

2014). 만약 인지 자원이 물리적 용량을 가진 

한정된 자원이라면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수행 

수준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고갈이

라는 개념은 인지 기능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노인의 선택적 

자원 소비라는 개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처리하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인지 기능에서도 노화의 영향이 달라

진다는 점이다. 여러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영향은 정서적 정보를 처리할 때는 나

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노인이 청년보다 우월

하다. 인지적 통제에 대한 노화의 비일관적인 

영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집행 기능은 노화에 가장 민감한 인지 기능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Braver & Barch 2002; 

Braver & West, 2008; Hedden & Gabrieli, 

2004; Verhaeghen & Cerella, 2002). 그러나 집

행적 통제에 대한 노화의 영향은 정서 정보

를 처리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김현옥․진

영선, 2016; Mikels, Larkin, Reuter- Lorenz, & 

Carstensen, 2005; Monti, Weintraub, & Egner, 

2010). 정서 정보의 처리에 한하여 연령차가 

사라지는 현상의 좋은 예는 정서조절이다. 정

서조절은 외부 자극에 의한 자동적 정서 반응

을 상황적 요구 혹은 개인의 필요에 맞춰 조

절하는 과정으로, 많은 경우 인지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진영선․김현옥, 2016; Ochsner & 

Gross, 2005).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 바 있는 노화에 따

른 집행 기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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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개입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정서 조

절 전략에서 청년보다 뛰어나다(진영선․김현

옥, 2016). 노화 연구의 흥미로운 이슈 중 하

나인 긍정성 효과(positivity effect) 역시 정보

에 속성에 따라 노화의 영향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긍정성 효과란 

노인이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 중 

긍정적 속성을 가진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각, 주의, 기억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자원

을 편향시키고 부정적 정서 정보에 대해서

는 인지 자원을 철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위해서는 집행적 통제를 통해 정서가

(emotional valence)에 따라 인지 자원을 집중

시키거나 철회하는 적극적인, 즉 높은 수준의 

통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립적 

정보의 처리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명백한 영

향은 정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약해지거나 심

지어 청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모순점은 인지 

노화가 단순히 감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모순점들이 일견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동기라는 요인을 고려할 때 연

결고리를 지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인지 

기능이 주어진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동기와 정서를 포함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모순점 모두 해답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인지 기능을 

평가할 때 우리는 정확률, 처리속도, 관련 영

역의 활성화 정도와 같은 정량적인 측정을 기

준으로 해왔다. 이는 인간의 인지 기능을 정

보 처리 모형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컴퓨터와는 다르며, 우리가 일상적으

로 인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정서와 동기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즉 우리가 어떠

한 인지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단

순히 그 기능이 감퇴되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저 그 과제를 잘 수행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인

지 기능의 개인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얼마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여러 상황적, 개

인적 특성으로 인한 변산, 특히 정서와 동기

는 이러한 객관적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

겨져 왔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 기능이 실제

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혀진 정보 처리 모형에서 정서와 동기

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최근 인지적 통제와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2. 인지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동기와 

인지적 통제

최근 새롭게 등장한 동기 요소를 포함한 

인지적 통제 이론은 전술했던 바와 같은 인지 

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적 결과에 대

한 대안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인지적 통제에

서 통제란 지각이나 주의, 기억, 의사 결정과 

같은 다양한 하위 인지 기능을 목적에 맞게 

조절하고 유도하는, 즉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인지 기능이다(Miller & Cohen, 2001). 따라서 

인지적 통제 이론을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에

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

다. 최근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정보 

처리과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이론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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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집행기능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연령차: 

기울기가 급할수록 노인의 반응시간이 청년보다 더 

느림을 나타내는데, 노인은 다양한 집행과제 전반에

서 수행저하를 나타내었음(Verhaeghen, 2011).

여 정서와 동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

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 노화 연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1) 인지적 통제의 기본 모형: 노화와 인지

적 통제

인지적 통제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적, 내적 요구에 따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

동을 조절하는 인지 기능이다(Miller & Cohen, 

2001). 인지적 통제는 기억이나 주의, 지각,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하위 인지 기능을 당면

한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인지 기능의 CEO와 

같다. 인지적 통제는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인지 기능으로 다른 하위 기능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갈등 감시 

이론(conflict monitoring theory)에 의하면, 인지

적 통제의 과정은 감시(monitoring)와 조절

(regulation)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통제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적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

며, 통제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위해 관련 인지 자원을 강화시키거나 비

관련 인지 기능을 억제시키는 등 하위 인지 

기능을 조절한다(Botvinick, Cohen, & Carter, 

2004; Botvinick, Nystrom, Fissell, Carter, & 

Cohen, 1999).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처럼 인지적 통제는 

노화에 따라 크게 감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반응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노인은 

다양한 집행 기능 과제에서 일관적으로 청년

보다 훨씬 더 낮은 수행 결과를 보인다

(Verhaeghen, 2011, <Figure 1>을 참조). 전두엽 

가설(frontal lobe hypothesis)에 따르면, 전두엽 

기능이 노화에 의해 손상되기 때문에 전두엽

이 관여하는 인지 기능도 감퇴된다(West, 

1996). 인지 노화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기

능 손상이 주로 발견되는 영역은 전두엽의 하

위 영역인 전전두 피질이다(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Troyer, Leach & Strauss, 

2006). 노화에 따라 전전두 피질에서는 백질

과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되며 신경 세포의 밀

도가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Gunning-Dixon & Raz, 2000). 또한 신경 조절 

물질의 수용기도 노화에 따라 감소하여 그 결

과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된다(Raz, 

2000).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집행 기능 과

제 수행 시 노인의 전전두피질은 청년에 비해 

낮은 활성화를 보인다(Belanger et al., 2010; 

Troyer et al., 2006; West & Alain, 200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노인의 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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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생리적 감퇴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

여준다.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노화에 

따라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 인지 기능인 집행

적 통제 기능이 감퇴된다는 것을 수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화에 따라 집행 기

능이 손상된다는 것은 인지 노화 연구에서 지

배적인 시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앞에

서 일상생활 도중 이러한 관점에 충돌하는 몇 

가지 현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모순점은 실생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특정 요인이 인지 노화를 설

명하는 지배적 관점에서 배제되어 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즉,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

하여 노인의 집행적 통제 기능 자체가 감퇴한

다면, 정보의 속성에 따라 연령차가 사라지는 

현상은 불가능하다.

2) 동기와 인지적 통제

최근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보상과 

동기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의 모형들

보다 더 확장된 통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Dixon, 2015; Shackman, Salomons, Slagter, 

Fox, Winter, & Davidson, 2011). 보상과 동기

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는 달리 필요한 인지 

자원의 소비에 대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가?”라는 당위 명제를 수반한다. 보상 혹은 

처벌로 인한 동기는 정서적인 쾌감 혹은 불쾌

감과 직결된다. Saunders, Milyavskaya, 그리고 

Inzlicht(2015)는 인지적 통제 자체가 인지 자

원의 소비를 통해 갈등이라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정서조절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henhav와 Botvinick, 그리고 

Cohen(2013)은 인지적 통제 과정에 감시와 조

절이외에 구체화(specification)가 있다고 주장

하면서(<Figure 2> 참조), 이 단계에서 전대상

회(Anterior cingulate cortex)가 보상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인지적 통제 자원의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Figure 2> 위는 보상이 증가했을 때 EVC(기대되

는 통제의 가치, expected value of control)가 

높아지면서 통제 강도가 강화됨을 나타내는 반면, 아

래는 보상의 수준을 조절했을 때 전대상회의 활성화

가 강화됨을 보여줌(Shenhav, Botvinick, & 

Cohen, 2013).

보상과 동기가 인지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들은 보상이 주어질 경우 반응 

시간과 정확률 등의 행동 수행뿐만 아니라 관

련 뇌 영역들의 활성화 또는 연결성이 강화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Boehler, Schevernels, 

Hopf, Stoppel, & Krebs, 2014; Kleinsorge & 

Rinkenauer, 2012; Krebs, Boehler, Appelbaum, 

& Woldorff, 2013). 이러한 연구들의 시사점은 

과제의 인지적 요구의 수준과 관련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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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 노력을 소비하

는 것이 가치의 평가과정에 인지 과정이 포함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인지 심리학 연구에서

는 인간의 인지 기능을 평가할 때 얼마나 주

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과제 수행

은 기능의 저하 혹은 오류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인지 자원의 소비가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면, 낮은 수준의 인지 과제 수행 혹

은 오류는 동기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충분

히 성공적인 기능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

지 자원의 소비는 신체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소모를 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

리는 애쓸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만큼 인지 

자원을 소비한다(Dixon & Christoff, 2012; 

Kool & Botvinick, 2014; Saunders et al., 2015). 

정서와 동기의 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통제 

모형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높은 강도의 통제

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닌 얼마나 기대

되는 보상에 알맞게 적절한 양의 인지적 개입

을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인지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데, 정

보의 속성에 따라 노화의 영향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노화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는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 동기와 인지적 통제: 전두엽 내 하위 역

역들에 대한 노화의 상이한 영향

인지적 통제의 과정에 보상 기대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인지 자원 소비를 결정하

는 단계가 포함된다는 새로운 시각은 노화와 

인지적 통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인지적 통제와 노화에 대한 

연구는 통제의 최종 결과물을 중심으로, 특

히 주로 외측 전전두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이 통제 실행이 얼마나 잘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외측 전전두피질은 노화에 

따른 급격한 생리적 감퇴를 나타내는 영역

으로 통제의 실행에 관여한다(Gunning-Dixon, 

Brickman, Cheng, & Alexopoulos, 2009; Pardo, 

Lee, Sheikh, Surerus-Johnson, Shah, Munch, & 

Dysken, 2007; Raz, Lindenberger, Rodrigue, 

Kennedy, Head, Williamson, & Acker, 2005).  

따라서 이 영역의 손상은 과제 규칙과 같은 

표상을 유지하거나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의 

저하와 직결된다(MacDonald, Cohen, Stenger, 

& Carter, 2000; Mansouri, Tanaka, & Buckley, 

2009). 실제로 이 두 기능은 노화에 따라 급

격한 감퇴를 나타낸다(Belanger et al., 2010; 

Troyer et al., 2006). 외측 전전두피질과 관련 

인지 기능의 감퇴는 노인의 집행적 통제 기능

이 감퇴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

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표상을 유지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통제적 처리 과정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통제

의 과정에는 기대되는 보상에 맞춰 가장 적절

한 수준의 통제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

되며, 이 두 기능은 신경학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Shenhav et al.(2013)에 따르면, 외측 전

전두피질이 반응 억제와 표상의 유지와 같은 

통제의 실행에 관여하는 반면 최적의 통제 강

도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영역은 전대상회이

다. 외측 전전두피질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영

향이 일관적인 것에 반해 전대상회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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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RN의 최대 진폭에서 나타난 연령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ERN의 크기에서 연령차

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노인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지는 주관적 가치에 따라 통제 수준을 조

절했음.

그렇지 않다. 특히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을 

포함하는 연구들에서 전대상회 기능의 연령

차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Pietschmann, 

Endrass, Czerwon, & Kathmann; 2011; Ford & 

Kensinger, 2014). 이는 인지적 통제의 과정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각 과정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노인

은 통제를 실행하는 기능에서는 감퇴를 경험

하지만 보상에 따라 통제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은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본고의 필자들이 최근 수행했던 ERP 

(event-related potential)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Figure 3> 참조). 그

들은 인지적 통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통

제의 실행과 최적 신호 강도의 결정 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

목하여 이 두 과정을 구분하는 실험을 설계했

다. 그 실험의 목적은 통제의 실행에서는 연

령차를 보일 수 있더라도 보상에 따라 최적의 

통제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에서 연령차가 나

타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연구 결

과, 비록 노인이 과제 규칙의 표상과 반응의 

억제에서는 청년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였던 

반면, 보상이 가지는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수행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최적 통제 강도를 결

정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전대상회에서 생성되

는 ERN(error-related negativity) 진폭의 크기에

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 전대상회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관

찰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인지적 

통제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하위 영

역 간 노화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만약 외측 전전두피질이 노화의 영향에 민

감한 반면에 전대상회의 기능이 노년기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노인이 정서 정

보의 처리에 대하여 연령차를 극복하는 현상

이나 실생활에서 노화의 영향이 실험실에서처

럼 뚜렷하지 않은 현상은 어느 정도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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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노인은 규칙의 표상이나 억제의 실

행에서는 기능의 감퇴를 경험하지만, 자신에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통제적 개입의 수

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은 잘 유지할 수 

있다. 노인이 정서 정보의 처리에서 연령차를 

극복하는 현상은 정보의 속성에 따라 동기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정서적 정보의 처리에 

대한 우선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시간의 마지

막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낄수록 정서적 가

치를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Carstensen, 1992;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즉, 노

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정보처리를 하게 된

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집행

적 통제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정서 정보를 

처리할 때에 사라지는 현상은 정서 정보에 

대한 노인의 우선적 처리 동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플랭커 과제(Eriksen 

flanker task)에서 정서 단어를 사용한 조건과 

중립 단어를 사용했을 때 정서 조건에서 방

해효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Samanez-Larkin, 

Robertson, Mikels, Carstensen, & Gotlib, 2014). 

흥미로운 점은 청년집단이 정서 조건에서 노

인들보다 더 큰 방해효과를 겪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과 노인에게 표정 판별 스트

룹 과제(Stroop task)와 성별 판별 스트룹 과제

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노인은 표정을 판별하

는 스트룹 과제에서 청년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onti et al., 2010).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들은 인지적 통제 과정 각각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Ⅳ. 논  의

근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인지 과정에 대

한 연구는 가치중립적 정보의 처리 과정에 초

점을 맞추어왔다. 그 결과 동기나 정서와 같

은 주관적 요소들은 인지 과정의 이해에 방해

요소로 여겨졌다. 인지 기능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얼마나 주어진 과제를 빠르

고 정확하게 잘 수행하느냐를 관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인지 노화에 대한 연구들 

역시 대부분 노화에 따른 기능의 감퇴를 전제

로 감퇴의 구체적 양상이나 노인집단 내의 개

인차에 대해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노인

의 인지적 기능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

험 연구 간의 간극을 벌어지게 했다.

이제 인지 심리학 연구가 정서의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이다. 인지적 통제는 다른 인지 기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상위의 인지기능으로 다양

한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

적인 기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동기와 정서가 동기와 정서가 

통제적 처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였다. Shenhav el al.(2013)에 의하면, 인

지적 통제의 과정에는 보상과 동기에 따라 인

지 자원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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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집행 기능 뿐 아니라 지각, 주의, 

기억, 의사결정과 같은 하위 인지기능에서도 

동기에 따른 인지 자원의 소비 수준 조절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인지적 통제의 과정에 기대되는 보상의 크

기에 따라 인지 자원의 소비 수준을 조절하는 

단계가 포함된다는 것은 노인이 정보의 속성

에 따라 노화에 의한 손상을 나타내지 않는 

현상을 잘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노인이 이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

지 인지적 통제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통제적 처리 과정 중 통제의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통제의 실행은 규칙 표상을 

유지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으로 외

측 전전두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외측 전전두 피질은 노화에 따라 생리적 

감퇴를 나타내며, 이는 관련 인지 기능의 감

퇴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제적 처리과정은 통

제의 실행뿐만 아니라 최적 수준의 통제를 결

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 두 과정은 뚜렷

하게 분리되어 있다. 노인은 통제의 실행에서

는 손상을 경험하더라도 보상에 의해 통제 수

준의 조절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는 인지적 통제에 관여하는 전두엽 내 하위 

영역인 외측전전두피질과 전대상회에 대한 노

화의 영향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노인이 인지

적 통제뿐만 아니라 주의와 기억, 학습과 같

은 인지 기능에서도 정보의 속성에 따른 수행

차를 보인다는 것은 동기와 정서가 인지 기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Hess & 

Pullen, 1994; Birditt & Fingerman, 2005; 

Blanchard-Fields, Mienaltowski, & Seay, 2007; 

Coats & Blanchard-Fields, 2008; Shiota & 

Levenson, 2009).

지금까지 인지 노화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

분 중립적인 정보의 처리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연령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리하는 정보는 항

상 중립적이지는 않다. 정보 자체가 중립적이

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험실에

서 엄격하게 통제한 자극이나 과제의 정서적 

중립성은 실제 인간의 인지기능이 생활에서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관찰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실의 과제에서 

발견된 연령차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혹은 노화의 비일관적 영향은 실제 우리가 처

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기준, 즉 

정서적 속성을 배제함으로 인한 오류일 수 있

다. 인지 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실험실과 

현실의 간극은 정서와 동기의 요인을 포함하

는 확장된 인지적 통제 모형을 통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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